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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발 모두 한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

지난 7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수해 피해 마을에서 육군 5공병여단 장병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빗물에 쓸려 
내려왔을지 모르는 지뢰를 찾고 있다. /육군 5군단 제공

비무장지대(DMZ)에 매설돼 있던 지뢰가 최근 집중호우로 남북 접경지역으로 떠내려오고 있다. 

군 당국은 탐색을 통해 13일까지 유실된 대인지뢰 8발을 찾아내 제거했다고 밝혔다.

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"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전방지역에서 

현재까지 총 8발의 지뢰를 수거했다"고 말 했다.

발견된 지뢰 8발 모두 한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

뢰로, 연일 이어진 폭우에 지뢰지대에서 떠내려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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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익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

있다?

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. 북한군이 사용하

는 지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.

군은 이달 초부터 6개 시·군(파주·연천·화천·인제·

양구·철원)에서 대대적인 지뢰 탐색 작전을 전개

하고 있다. 이날도 병력 700여명과 장비 320여대

를 지뢰 탐색 작전에 투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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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운동" 하지마세요!! 살 빠지는 세포발견 돼.. -51kg 감량 성공 화제!!

[화제] "혈당 체크는 끝났다" 당뇨 병원 안 가도 돼..의학계 발칵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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